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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발달성 말더듬 및 일반 아동이나 성인들이 글이나 말에 반복적

으로 노출되면서 비유창성의 빈도나 심한 정도가 점진적으로 감소

하는 적응 효과가 나타난다(Almudhi, 2022; Moss, 1976). 반복 

하여 말을 하거나 읽을 때 읽기 자료의 정보 하중, 불안, 청각적 

피드백에 대한 의존 등이 변하여 유창성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Almudhi, 2022; Bloodstein, 1972; Max & Caruso, 1998; 

Moss, 1976) 이해력이 높아져 기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 구

문 구조가 친숙해져 읽기 정확도와 구어 속도가 높아진다고 본다

(Lee, 2022; Mayer, 1983; Park, 2007). 

이러한 적응 효과는 상황적 변수, 구어 과업적 변수, 언어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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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등의 영향을 받는다(Almudhi, 2022; Kroll & Hood, 1974; 

Williams et al., 1968). 상황적 변수로 실제 상황과 가상 현실을 

비교한 결과 두 상황 모두 적응 효과가 나타났다(Almudhi, 

2022), 구어 과업적 변수로 자발 산출과 읽기 과제를 비교한 연구 

결과 두 과업 모두 적응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읽기 과제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Almudhi, 2022). 

언어적 변수는 언어발달 과정에 있는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

로 적응 효과를 연구할 때 특히 중요하지만 제한된 수준의 언어 

자료들을 사용하고 있다. 학령전기 혹은 학령기 말더듬 아동을 대

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5~8개 정도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

을 말하도록 하였고(Kroll & Hood, 1974, 1976; Silverman & 

Williams, 1971; Williams et al., 1968), 말더듬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읽기 지문을 주로 이용하였다(Almudhi, 2022: 

Silverman & Williams, 1971). 이야기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에게 

중요한 이야기 수준에서의 적응 효과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의 이야기 능력은 주변의 다양한 대상들과 의사소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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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중요한 담화 능력 중 하나로 학령전기 아동의 이야기 발달 

과정, 이야기 산출 자료나 산출 방법 등을 비교하여 연구하고 

있다. 이야기는 학령전기부터 학령기까지 지속적으로 발달한다. 

학령전기 아동들은 사물이나 행위의 시간적 순서로 이야기를 

산출하기 시작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위 단계의 이야기 구

조 개념을 형성하므로 이야기의 구조가 복잡해진다(Applebee, 

1978; Cleven, 2005; Kwon et al., 2018; Lee & Park, 1992; 

Rathmann et al., 2007). 

아동들의 이야기 담화를 유도할 때 시각적 및 청각적 자료들을 

활용한다. 시각적인 자료에는 그림 카드, 그림책 또는 비디오 영화 

등이 있고, 청각적인 자료에는 이야기만 들려주기, 그림만 보여

주기, 그림과 이야기를 동시에 제시하기 등이 있다(Do, 1998; 

Kim, 2001; Kim et al., 2018). 그림 자료는 언어 과제 수행에

서 명제 및 사물과 사물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 

내용을 기억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Park, 2006). 

이러한 자료들과 함께 이야기 산출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자발 

산출과 회상 산출이 있다(Jeon, 2016; Jeon & Park, 2023; 

Kang et al., 2024; Kim, 2007; Kim et al., 2003; Liles, 

1993; McCabe & Rollins, 1994; Merritt & Liles, 1989; 

Park, 2015; Park & Jeon, 2021; Park & Lee, 2006; Park et 

al., 2004). 자발 산출은 아동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고, 회상 산출은 아동에게 이야기를 들려준 

후 내용을 기억하여 다시 말하게 하는 방법이다. 아동들은 자발 

산출보다 회상 산출할 때 이야기 문법에 따라 좀 더 길고 완전하

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Liles, 1993; Merritt & Liles, 1989; 

Yun, 2005). 그리고 아동들은 들었던 이야기의 내용과 함께 경험

과 지식을 통합하여 자신의 어휘와 언어구조로 재구성하여 이야기

한다(Kim, 2016; Kwak, 2021; Na & Jeon, 2012). 

말더듬 아동의 이야기 능력을 살펴본 선행 연구들마다 그 결과

가 상이하다. 경도 말더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Kim 

& Lee, 2012; Kim et al., 2009; Nippold et al., 1991; Scott et 

al., 1995)에서 이야기 구성 능력은 일반 아동과 차이가 없으나 

구문 능력은 일반 아동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도 말

더듬 아동의 이야기 구성 능력인 이야기 문법 표현율과 완전한 

일화 수에서는 일반 아동과 차이가 없었다(Nippold et al., 1991; 

Scott et al., 1995). 하지만 구문 능력의 지표인 총 C-unit 수는 

일반 아동보다 높고 C-unit 당 평균 형태소 수는 일반 아동보다 

낮아서 양적으로 많은 이야기 발화 수를 보이지만 구문적 복잡성

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 Lee, 2012; Kim et al., 2009). 

반면 말더듬 정도가 심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

(Kim, 2023; Kim et al., 2009; Scott et al., 1995)에서는 이

야기의 구성 및 구문 능력 모두 일반 아동과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중도(moderate)와 심도(severe) 말더듬 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담화의 구조가 덜 복잡하고 표현의 명료성

(clarity)이 낮게 나타났다(Scott et al., 1995). 경도에서 심도

의 4~6세 말더듬 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이야기 구성, 결속 표

지 및 구문 능력이 낮았다(Kim, 2023). 말더듬 아동은 자신의 

비유창성을 자각하고 비유창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발화

의 길이를 최소화시키므로 구문 복잡성이 낮고 짧은 발화를 의

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Kim et al., 2009).

적응 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아동의 언어 수준보다 

낮은 문장들을 이용하여 비교하였으며 3회 반복 산출 시까지 

구어 유창성이 증진되었고 읽기 유창성도 증진되었지만(Chard 

et al., 2009; Park & Jeon, 2023; Terrien, 2004) 이야기 수

준에서는 연구되지 않았다. 말더듬 및 일반 아동의 이야기 산출 

특성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이야기를 1회 산출할 때 나타난 특

성을 주로 다루었다(Kim, 2006, 2007; Kim & Lee, 2012; 

Kim et al., 2007; Kwak & Kwon 2012; Lee, 2010). 말더듬 

아동이 이야기를 반복하여 산출할 때 적응 효과로 유창성 및 언

어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나 이에 관한 연구가 미비하다. 

아동이 이야기를 반복 산출할 때 나타나는 비유창성의 빈도, 구

어 속도 등의 유창성 특성과 이야기 구성 및 구문 능력 등의 이

야기 표현 특성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 산출이 가능한 학령전기 경도 말더듬 아

동과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반복 산출하는 동안 나타

나는 유창성 및 이야기 표현의 특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ㆍ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학령전기 4~6세 경

도 말더듬 아동 9명(4세 2명, 5세 4명, 6세 3명)과 일반 아동 

9명(4세 2명, 5세 4명, 6세 3명), 총 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말더듬 아동은 (1)언어재활사에 의해 말더듬으로 진단되어 

언어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야기 산출을 거부하지 않는 아동, 

(2)한국 아동 말더듬 검사(KOrean Childhood Stuttering Test: 

KOCS, Shin et al., 2022)의 말더듬 평가 결과 경도 말더듬, 

(3)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PRES, Kim et al., 

2003) 실시 결과 통합언어연령이 6개월 이상 지체되지 않은 아

동, (4)구문의미이해력 검사(KOrean Sentence Comprehension 

Test: KOSECT, Pae et al., 2004) 실시 결과 표준편차가 

-1SD(6개월 집단) 이상인 아동, (5)보호자 또는 교사에 의해 

시각 및 청각을 포함하는 감각, 신체, 정서 및 신경계 등에 결

함이나 장애를 수반하지 않는다고 보고된 아동으로 하였다.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은 (1)부모 또는 교사에 의해 

유창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아동, (2)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Kim et al., 2003) 실시 

결과 통합언어연령이 6개월 이상 지체되지 않은 아동, (3)구문

의미이해력 검사(KOSECT, Pae et al., 2004) 실시 결과 표준편

차가 -1SD(6개월 집단) 이상인 아동, (4)보호자 또는 교사에 

의해 시각 및 청각을 포함하는 감각, 신체, 정서 및 신경계 등의 

결함이나 장애를 수반하지 않는다고 보고된 아동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성별과 연령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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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group Group
n 

(Male : Female)

Mean age

(months, SD)
t

4 years
CWS 2 (2 : 0) 55.50 (4.95)

-.202
CNWS 2 (2 : 0) 54.50 (4.95)

5 years
CWS 4 (3 : 1) 60.50 ( .58)

 2.191
CNWS 4 (2 : 2) 62.50 (1.73)

6 years
CWS 3 (3 : 0) 74.67 (1.53)

-1.512
CNWS 3 (3 : 0) 76.00 ( .00)

Note. CWS=children who stutter; CWNS=children who do not 
stutter.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2.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대상 아동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치료실 등의 

조용한 장소에서 검사자와 아동이 1:1로 진행하였다. 검사자가 한

국어 이야기 평가(Kwon et al., 2018)의 ‘그네 이야기’와 ‘공 이

야기’ 그림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동이 그림을 

보면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지시하였다. 검사자는 “선생님이 그림

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이가 잘 기억해서 그 

내용을 다시 이야기해주어야 해. 들어봐”라고 설명하였다(Kwon 

et al., 2018). 그리고 아동이 이야기를 3회 반복하여 말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말더듬인이 동일한 글을 반복해서 읽을 때 3회까

지 말더듬 빈도가 감소하고 4회부터는 평지 상태가 되며(Bloom 

& Silverman, 1979), 읽기 유창성 증진을 위한 반복 읽기 기법을 

적용할 때도 3회가 효과적이라는 선행 연구(Terrien, 2004)를 참

고하여 본 연구에서도 이야기를 3회 반복하도록 하였다. 아동의 

발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검사 실시 후 1~2일 이내에 

발화를 전사하였다(Seong & Jeon, 2019).

3. 자료 분석 

1) 유창성  

유창성 측면에서는 비유창성 빈도와 구어 속도를 분석하였다. 

비유창성 빈도는 대상자마다 이야기 발화 음절 수가 다르므로 발

화 중에 나타난 진성 비유창성 및 기타 비유창성 빈도를 계수하

여 100음절당 나타난 총 비유창성 빈도를 구하였다(Riley, 2009; 

Seong & Jeon, 2019). 음절 수는 중복되거나 삽입되는 등의 비

유창하게 발화한 음절 수를 제외하고 발화 내용으로 의미를 가지

는 목표 음절 수로 하였다. 비유창성 유형은 Yairi와 

Ambrose(2005)의 기준에 따라 진성 비유창성(stuttering-like 

disfluency: SLD)에는 단어부분반복, 단음절단어반복, 연장, 막힘, 

깨진 낱말과 같은 비운율적 발성을, 기타 비유창성(other 

disfluency: OD)에는 삽입, 다음절단어반복, 구반복, 수정, 미완

성구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구어 속도는 전체 구어 속도(overall speech rate)로 구하였

다. 아동이 유창하게 말한 음절 수를 계수하여 비유창성을 포함

한 발화 전체 시간(분)으로 나누어 분당 말한 음절 수(syllable 

per minite: SPM)로 전체 구어 속도를 산출하였다. 발화 시간 

중 250ms 이상의 쉼은 제외하였다(Miller & Chapman, 1984). 

말한 음절 수에 단어나 구 등의 반복과 삽입의 음절 수를 포함하

여 계수하기도 하고(Ryan, 2001; Seong & Jeon, 2019), 비유창

한 말이 없이 의도한 내용을 의미하는 음절만 택하여 목표 음절 

수로 계산하기도 한다(Pyo, 2017; Um, 2005).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방법으로 의도한 내용을 의미하는 음절 수만 계수하였다. 

2) 이야기 표현

이야기 표현 측면에서는 이야기 문법 표현율, 총 C-unit 수 및 

C-unit 당 평균 종속절의 수를 분석하였다. 이야기 문법 표현율

은 전체 이야기 문법 표현율과 각 이야기 문법 요소별 표현율을 

구하였다. 전체 이야기 문법 표현율은 아동이 산출한 이야기 문법 

수를 전체 이야기 문법 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백분율로 산출

하였다(Kim & Lee, 2012). 한국어 이야기 평가(Kwon et al., 

2018)의 ‘그네ㆍ공 이야기’의 이야기 문법의 요소별 개수는 배경 

2개, 계기사건 5개, 내적반응 4개, 시도 4개, 결과 4개로 총 19개

이다. 각 이야기 문법 표현율은 배경, 계기사건, 내적반응, 시도 

및 결과 각각의 이야기 문법 표현율로 산출하였다. 각 이야기 문

법 표현율은 아동이 산출한 이야기 문법 요소의 수를 들려준 이

야기 문법 요소 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Kim & Lee, 2012). 예를 들어 배경 요소가 전체 2개인데 아동

의 발화에서 2개가 모두 나타나면 100으로 산출하였다. 

총 C-unit 수는 아동이 산출한 발화를 C-unit 단위로 구분한 

후에 그 수를 합하여 구하였다. ‘C-unit’은 의사소통 단위

(communication unit)로서 주절과 주절에 안긴 종속절을 포함한 

단위로 하였다(Strong, 1998). C-unit 당 평균 종속절 수는 종속

절의 수를 모두 합하여 구한 총 종속절의 수를 총 C-unit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구체적인 C-unit의 분류 기준 및 종속절의 유

형은 한국어 이야기 평가(Kwon et al., 2018)를 참고하였다.

 

4. 신뢰도 

신뢰도 평가는 제1 평가자인 연구자와 제2 평가자가 별도로 평

가하였다. 제2 평가자는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언어치료사 1급 자

격증을 소지하였으며 임상경력 5년 이상의 평가자로 하였다. 신뢰

도를 평가하기 전에 연구자는 제2의 평가자에게 평가의 목적과 분

석에 관한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충분하게 숙지하도록 하였다

(Seol & Jeon, 2022). 평가는 비유창성 백분율, 구어 속도 등의 

유창성 특성과 이야기 문법 표현율, 총 C-unit 수, C-unit 당 평

균 종속절 수 등의 이야기 표현 특성의 일치율을 계산한 결과, 비

유창성 백분율, 구어 속도, 이야기 문법 표현율, 총 C-unit 수, 

C-unit 당 평균 종속절 수에서의 일치율은 90%, 91%, 96%, 

98%, 88%이다.

5. 결과 처리

본 연구에서는 경도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이야기 반복하

여 말할 때 나타나는 유창성 및 이야기 표현 특성을 비교하기 위

하여 SPSS for Window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집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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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상 산출 회차에 따른 비유창성 빈도 및 구어 속도, 전체 이야기 

문법 표현율, 총 C-unit 수 및 C-unit 당 평균 종속절 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사

후검정으로 Scheffé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집단별 이야기 반복 산출 

회차 간 비유창성 빈도 및 각 이야기 문법의 표현율 차이를 검증하

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이야기 반복 산출에서 나타난 유창성 특성

1) 비유창성 빈도

경도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이야기 반복 산출 회차에 따

른 비유창성 빈도를 분석한 결과(Table 2), 말더듬 아동의 진성 

비유창성 빈도는 1회 평균 4.42(SD=2.84), 2회 4.51(SD=4.34), 

3회 4.28(SD=4.14)로 나타났다(F=.406, p>.05). 말더듬 아동의 

기타 비유창성 빈도는 1회 평균 4.30(SD=3.08), 2회 3.03 

(SD=2.91), 3회 3.45(SD=3.13)로 나타났다(F=.008, p>.05). 일반 

아동의 기타 비유창성 빈도는 1회 평균 2.92(SD=2.08), 2회 

3.13(SD=2.74), 3회 3.03(SD=2.55)으로 나타났으며(F=.016, 

p>.05). 일반 아동에게는 진성 비유창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Group
Disfluency 

type

1st 2nd 3rd Total

M SD M SD M SD M SD

CWS

SLD 4.42 2.84 4.51 4.34 4.28 4.14 4.40 3.68

OD 4.30 3.08 3.03 2.91 3.45 3.13 3.59 2.97

Total 8.72 3.34 7.54 4.20 7.73 3.50 8.00 3.59

CWNS OD 2.92 2.08 3.13 2.74 3.03 2.55 3.03 2.38

Total 5.82 4.02 5.34 4.12 5.38 3.83 5.51 3.92

Note. CWS=children who stuttering; CWNS=children who do not 
stutter; SLD=stuttering-like disfluencies; OD=other disfluencies.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frequency of disfluency

집단 및 반복 산출 회차에 따른 총 비유창성 빈도, 기타 비유창

성 빈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분산

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Table 3). 총 비유창성 빈

도의 차이가 집단 간에는 유의하였으나(F=33.684, p<.001), 반복 

산출 회차 간에는 유의하지 않았았다(F=.131, p>.05). 집단 및 

반복 산출 회차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F=.242, 

p>.05). 효과크기 분석 결과, 집단 간 비유창성 빈도에 대한 부분 

에타 제곱() 값이 .412로 효과가 큰 반면, 반복 산출 회차 간 부분 

에타 제곱() 값은 .005로 작은 효과를 보였다. 

기타 비유창성 빈도의 차이가 집단 간(F=2.465, p>.05) 및 반

복 산출 회차 간(F=.015, p>.05)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집단 및 

반복 산출 회차의 상호작용효과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F=.006, 

p>.05). 효과크기 분석 결과, 집단 간 기타 비유창성 빈도에 대한 

부분 에타 제곱() 값은 .049, 반복 산출 회차 간 부분 에타 제

곱() 값은 .001로 모두 작은 효과를 보였다. 

2) 구어 속도

경도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이야기 반복 산출 회차에 따

른 구어 속도를 분석한 결과(Table 4), 말더듬 아동의 구어 속도

는 1회 평균 80.95(SD=50.12), 2회 110.82(SD=40.76), 3회 

126.46(SD=61.98)이었다. 일반 아동은 1회 평균 165.37 

(SD=37.45), 2회 183.80(SD=17.43), 3회 209.09(SD=21.40)이었다. 

Group
1st 2nd 3rd Total

M SD M SD M SD M SD

CWS  80.95 50.12 110.82 40.76 126.46 61.98 106.08 53.25

CWNS 165.37 37.45 183.80 17.43 209.09 21.40 186.09 31.62

Total 123.16 61.06 147.31 48.32 167.77 61.89 146.08 59.26

Note. CWS=children who stutter; CWNS=children who do not 
stutter.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for speech rate

Disfluency type Source SS df MS F Partial eta squared

OD

Group 333.473  1 333.473 33.684*** .412

Repeated retelling trials   2.602  2   1.301  .131 .005

Group × Repeated retelling trials   4.793  2   2.397  .242 .010

Error 475.196 48   9.900

Total 

Group  25.640  1  25.640 2.456 .049

Repeated retelling trials    .313  2    .156  .015 .001

Group × Repeated retelling trials    .135  2    .067  .006 .000

Error 499.194 48  10.400

***p<.001 

Table 3. ANOVA on percent disfl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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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및 반복 산출 회차에 따른 구어 속도의 차이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한 결과(Table 5), 집단 간 구어 속도(F=50.942, p<.001, 

=.515) 및 반복 산출 회차 간(F=5.292, p<.01, =.181)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집단과 반복 산출 회차 간 상호작용효과

(F=.100, p>.05)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야기 반복 산출 회차에 따

른 구어 속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Scheffé 사

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이야기를 3회 반복 산출하였을 때의 구어 

속도가 1회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

과, 집단 간 구어 속도에 대한 부분 에타 제곱()의 값이 .515, 

반복 산출 회차 간 부분 에타 제곱()의 값이 .181로 모두 큰 

효과를 보였다.

2. 이야기 반복 산출에서 나타난 이야기 표현 특성 

1) 이야기 문법 표현율

경도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이야기 반복 산출 회차에 따

른 이야기 문법 전체 표현율을 분석한 결과(Table 6), 이야기 문

법 전체 표현율에서 말더듬 아동은 1회 평균 66.08(SD=11.80), 

2회 63.74(SD=11.30), 3회 64.91(SD=14.17)로 나타났다. 일반 

아동은 1회 평균 64.33(SD=8.64), 2회 65.50(SD=12.37), 3회 

61.99(SD=12.56)으로 나타났다.

집단 및 반복 산출 회차에 따른 이야기 문법 전체 표현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

(two-way ANOVA)을 실시한 결과(Table 7), 집단 간 이야기 

문법 전체 표현율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F=.090, 

p>.05) 반복 산출 회차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101, p>.05). 집단 및 반복 산출 회차와의 상호작용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F=.187, p>.05).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집단 

간 이야기 문법 전체 표현율에 대한 부분 에타 제곱() 값이 

.002, 반복 산출 회차 간 부분 에타 제곱() 값은 .004로 모두 

작은 효과를 보였다. 

경도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별 이야기 반복 산출 회차

에 따른 각 이야기 문법 요소별 표현율을 분석한 결과(Table 8), 

경도 말더듬 아동 집단에서 배경의 이야기 문법 표현율은 1회 평

균 100.00(SD=.00), 2회 100.00(SD=.00), 3회 94.44(SD=16.67)

로 나타났으며, 계기사건은 1회 평균 53.33(SD=10.00), 2회 

60.00(SD=14.14), 3회 57.78(SD=15.63), 내적반응은 1회 평균 

55.56(SD=20.83), 2회 41.67(SD=33.07), 3회 44.44(SD=30.05), 

Source SS df MS F Partial eta squared

Group 86422.401  1 86422.401 50.942*** .515

Repeated retelling trials 17955.468  2  8977.734 5.292** .181

Group × Repeated retelling trials   340.712  2   170.356 .100 .004

Error 81430.798 48  1696.475

**p<.01, ***p<.001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for overall expression rate of story grammar

Group
1st 2nd 3rd Total

M SD M SD M SD M SD

CWS 66.08 11.80 63.74 11.30 64.91 14.17 64.91 12.04

CWNS 64.33  8.64 65.50 12.37 61.99 12.56 63.94 10.99

Total 65.20 10.07 64.62 11.53 63.45 13.08 64.42 11.43

Note. CWS=children who stutter; CWNS=children who do not stutter. 

Table 7. Two-way ANOVA results for overall expression percent of story grammar

Source SS df MS F Partial eta squared

Group   12.799  1  12.799 .090 .002

Repeated retelling trials   28.688  2  14.344 .101 .004

Group × Repeated retelling trials   53.313  2  26.657 .187 .008

Error 6827.050 48 142.230

Table 5. Two-way ANOVA results for speec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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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는 1회 평균 52.78(SD=38.41), 2회 44.44(SD=24.30), 3회 

50.00(SD=25.00), 결과는 1회 평균 88.89(SD=13.18), 2회 

91.67(SD=12.50), 3회 94.44(SD=11.02)로 나타났다.

일반 아동 집단에서는 배경의 이야기 문법 표현율은 1회 평균 

94.44(SD=16.67), 2회 88.89(SD=22.05), 3회 94.44(SD=16.67)

로 나타났으며, 계기사건은 1회 평균 55.56(SD=21.86), 2회 

60.00(SD=22.36), 3회 55.56(SD=26.03), 내적반응은 1회 평균 

47.22(SD=36.32), 2회 52.78(SD=31.73), 3회 41.67(SD=25.00), 

시도는 1회 평균 55.56(SD=20.83), 2회 58.33(SD=17.68), 3회 

52.78(SD=19.54), 결과는 1회 평균 86.11(SD=18.16), 2회 

80.56(SD=20.83), 3회 83.33(SD=21.61)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이야기 반복 산출 회차에 따른 각 이야기 문법 표현

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

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경도 말더듬 집단에서 

이야기 반복 산출 회차에 따라 배경 표현율(F=.383, p>.05), 

계기사건 표현율(F=.572, p>.05), 내적반응 표현율(F=.557, 

p>.05), 시도 표현율(F=.836, p>.05), 결과 표현율(F=.636, 

p>.05)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 아동 집단

에서도 배경 표현율(F=.768, p>.05), 계기사건 표현율

(F=.899, p>.05), 내적반응 표현율(F=.756, p>.05), 시도 표

현율(F=.833, p>.05), 결과 표현율(F=.845, p>.05)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총 C-unit 수

경도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이야기 반복 산출 회차에 따

른 총 C-unit 수를 분석한 결과(Table 9), 말더듬 아동은 1회 평

균 12.00(SD=3.61), 2회 10.67(SD=3.84), 3회 8.78(SD=3.60)로 

나타났다. 일반 아동은 1회 평균 6.44(SD=3.91), 2회 

6.00(SD=4.15), 3회 5.11(SD=3.92)로 나타났다.

Table 8. ANOVA results for expression percentage by each component of story grammar

Group Story grammar
1st 2nd 3rd

F
M SD M SD M SD

CWS

Setting statements 100.00   .00 100.00   .00 94.44 16.67 .383

Initiating events  53.33 10.00  60.00 14.14 57.78 15.63 .572

Internal responses  55.56 20.83  41.67 33.07 44.44 30.05 .557

Attempts  52.78 38.41  44.44 24.30 50.00 25.00 .836

Direct consequences  88.89 13.18  91.67 12.50 94.44 11.02 .636

CWNS

Setting statements  94.44 16.67  88.89 22.05 94.44 16.67 .768

Initiating events  55.56 21.86  60.00 22.36 55.56 26.03 .899

Internal responses  47.22 36.32  52.78 31.73 41.67 25.00 .756

Attempts  55.56 20.83  58.33 17.68 52.78 19.54 .833

Direct consequences  86.11 18.16  80.56 20.83 83.33 21.61 .845

Note. CWS=children who stutter; CWNS=children who do not stutter. 

Table 9. Descriptive statistics for total number of C-units

Group
1st 2nd 3rd Total

M SD M SD M SD M SD

CWS 12.00 3.61 10.67 3.84 8.78 3.60 10.48 3.79

CWNS  6.44 3.91  6.00 4.15 5.11 3.92  5.85 3.88

Total  9.22 4.63  8.33 4.56 6.94 4.11  8.17 4.46

Note. CWS=children who stutter; CWNS=children who do not stutter.

Table 10. Two-way ANOVA results for the total number of C-units

Source SS df MS F Partial eta squared

Group 289.352  1 289.352 19.599*** .290

Repeated retelling trials  47.444  2  23.722 1.607 .063

Group × Repeated retelling trials   8.037  2   4.019  .272 .011

Error 708.667 48  14.76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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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및 반복 산출 회차에 따른 총 C-unit 수의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

을 실시한 결과(Table 10), 집단 간 총 C-unit 수에는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고(F=19.599, p<.001), 반복 산출 회차에 따라서는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1.607, p>.05). 집단 및 반복 산출 

회차의 상호작용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F=.272, p>.05). 그리고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집단 간 총 C-unit 수에 대한 부분 에타 

제곱() 값이 .290으로 큰 효과를 보였으며, 반복 산출 회차 간 

부분 에타 제곱() 값은 .063으로 중간 수준의 효과를 나타냈다.

3) C-unit 당 평균 종속절의 수

경도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이야기 반복 산출 회차에 따

른 C-unit 당 평균 종속절의 수를 분석한 결과(Table 11), 말더

듬 아동은 1회 평균 .15(SD=.13), 2회 .17(SD=.17), 3회 

.23(SD=.18)으로 나타났다. 일반 아동은 1회 평균 .48(SD=32), 2

회 .72(SD=.66), 3회 .62(SD=.52)로 나타났다. 

집단 및 이야기 반복 산출 회차에 따른 C-unit 당 평균 종속절

의 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

석(two-way ANOVA)을 실시한 결과(Table 12), 집단 간 C-unit 

당 평균 종속절 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F=16.288 

p<.001), 반복 산출 회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576, p>.05). 집단 및 반복 산출 회차의 상호작용효과도 나타

나지 않았다(F=.381, p>.05).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집단 간 

C-unit 당 평균 종속절의 수에 대한 부분 에타 제곱() 값이 

.253으로 큰 효과를 보인 반면, 반복 산출 회차 간 부분 에타 제

곱() 값은 .023으로 작은 효과를 보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4~6세 경도 말더듬 아동 9명과 일반 아동 9명, 

총 18명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반복 산출할 때 나타나는 유창성 

및 이야기 표현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이야기 반복 산출에서 나타난 유창성 특성

첫째, 경도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이 이야기를 반복 산출할 

때 말더듬 아동의 총 비유창성 빈도는 일반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

으나 기타 비유창성 빈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이야기 반복 

산출 회차 간 총 비유창성 및 기타 비유창성 빈도 모두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먼저 경도 말더듬 아동의 총 비유창성 빈도가 일반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기타 비유창성 빈도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

다. 이것은 진성 비유창성이 말더듬 아동 집단의 두드러진 특성임

을 나타낸다. 말더듬 아동에게 진성 비유창성 빈도가 높게 나

타난다는 선행 연구(Byun et al., 2004; Kim, 2017; Kim & 

Lee, 2012)와 그 결과가 일치한다. 말더듬 아동은 인지적 용량

의 처리에 취약하여 짧은 발화보다 긴 발화에서 더 많은 비유

창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는데(Bosshardt, 2006; Lee, 2013; 

Logan & Conture, 1995) 본 연구에서 담화 수준의 긴 발화인 

이야기를 발화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비록 경도의 말더듬 아동

이지만 진성 비유창성이 이야기 산출 과정에서 많이 출현한 것

으로 생각할 수 있다. 총 비유창성 빈도에는 집단 간 차이가 

커서 효과 크기 또한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이야기 반복 산출 회차 간 총 비유창성 

및 기타 비유창성 빈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본 연

구에서 사용한 과제의 언어 수준과 구어 과업 특성이 미치는 영향

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학령전기 아동의 적응 효과 연구(Williams st al., 1968)에서는 

Table 11. Descriptive statistics for the average number of dependent clauses per C-unit

Group
1st 2nd 3rd

M SD M SD M SD

CWS .15 .13 .17 .17 .23 .18

CWNS .48 .32 .72 .66 .62 .52

Total .32 .29 .45 .54 .42 .43

Note. CWS=children who stutter; CWNS=children who do not stutter.

Table 12. Two-way ANOVA results for the average number of dependent clauses per C-unit

Source SS df MS F Partial eta squared

Group 2.401  1 2.401 16.288*** .253

Repeated retelling trials  .170  2  .085 .576 .023

Group × Repeated retelling trials  .112  2  .056 .381 .016

Error 7.075 48  .147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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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수준의 과제를 제시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 수준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Williams 등(1968)은 5~8 단어 길이의 10

개 문장을 반복하여 말하도록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5장 그림

을 제시하고 이야기를 산출하도록 하였다. 이야기 산출 능력은 

학령전기부터 학령기까지 지속적으로 발달하며 학령전기에는 

시간적 및 인과적 연결 관계에 따라 사건을 구사할 수 있다

(Kwon et al., 2018). 그러나 아동이 이야기를 회상 산출할 때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에 근거하여 이야기 내용을 추가하거나 

들은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특성이 나타나며(Kwak, 2021; Na 

& Jeon, 2012) 이때 나타나는 비유창성은 담화 능력의 평가 

요소에 포함되기도 한다(Kwon et al., 2018). 선행 연구에서 

문장 수준에서 적응 효과가 나타났지만, 본 연구 결과 이야기 

담화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학령전기 아동

의 경우 언어 수준이 적응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

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임상 현장에서 비유창성 감소를 

목표로 반복 산출을 유도할 경우 언어 수준을 고려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반복하여 말하기와 읽기 구어 과업 간 차이를 생각할 

수 있다. 읽기 과업에서 적응 효과로 비유창성 빈도가 감소한다

(Kroll & Hood, 1974; Silverman & Williams, 1971; 

Williams et al., 1968). 그림 설명하기와 읽기 과업 간 적응효과

를 비교한 Kroll과 Hood(1974)의 연구에서는 읽기와 그림 설명하

기를 5회 반복한 결과 읽기에서만 비유창성이 감소하였고 그림 설

명하기에서는 적응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자발적인 말

하기와 읽기 과업 간 적응 효과를 비교한 Almudhi(2022) 연구

에서는 19~33세 말더듬 성인에게 자발적인 말하기와 읽기 과

업 모두 비유창성 감소가 나타났는데, 자발적인 말하기 과제에 

비하여 읽기 과제에서 비유창성 감소가 두드러졌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회상 산출하는 것으로 들

은 이야기의 내용을 아동 스스로 재구성하여 말하는 과업이다. 

이 과업은 이야기 발달 과정에 있는 학령전기 아동에게 인지적 

부담이 큰 과업으로 3회 반복 산출로 비유창성의 변화를 기대

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비유창성 감소를 위해 언어 

수준과 더불어 구어 과업 또한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경도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이 이야기를 반복 산출할 

때 경도 말더듬 아동이 일반 아동보다 구어 속도가 느렸으며, 두 

집단 모두 이야기를 반복 산출할수록 구어 속도가 더 빨라졌다. 

먼저 경도 말더듬 아동의 구어 속도가 일반 아동보다 느렸다는 

것은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구어 속도가 일반 아동보다 느리다는 

Jang과 Shin(202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어 

속도를 계산할 때 총 발화 시간 동안 비유창한 말이 없이 의도한 

내용을 의미하는 음절만 택하여 목표 음절수로 계산하였다(Pyo, 

2017; Um, 2005). 그러므로 비유창한 음절이 많은 말더듬 아동

의 구어 속도가 더 느리게 산출되었다. 집단 간 구어 속도의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뿐만 아니라 속도의 차이가 매우 뚜렷하

여 효과크기가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말더듬 아동 및 일반 아동들이 이야기를 반복 산출하

였을 때 구어 속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1회차 

산출할 때보다 3회차 반복 산출했을 때 구어 속도가 유의하게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14~56세 말더듬인 및 일반인

(Max & Caruso, 1998) 모두 구어 속도가 증가하였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것은 반복 산출할수록 자료의 내용에 익

숙해져 불안이 감소하고 운동 학습의 효과가 나타나고

(Almudhi, 2022) 단어의 예측이 가능하고 정보 하중이 낮아진

(Bloodstein, 1972; Moss, 1976)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구체

적으로 단어 지속시간(word duration), 모음 지속시간(vowel 

duration), 자음-모음 전환 정도(consonant-vowel transition 

extent)가 감소(Max & Caruso, 1998)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회차 산출 때보다 3회차 산출에서 구어 속도가 유의하

게 빨라졌다. 학습장애 아동의 읽기 유창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반

복 읽기를 3회 실시하였을 때 읽기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읽기 속

도도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Chard et al., 2009; 

Park, 2007; Terrien, 2004). 본 연구에서 적응 효과는 말더듬 

아동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 아동 및 학습장애 아동에게

도 나타나는 특성임을 알 수 있다. 학령전기 아동의 이야기를 반

복 산출할 때 적응 효과는 구어 속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학령전기 경도 말더듬 아동 및 일반 

아동이 이야기 담화를 반복 산출할 때 두 집단 모두 적응 효과가 

나타나며 비유창성 빈도가 아닌 구어 속도에서 그 특성이 두드러

지게 나타났다. 학령전기 아동은 이야기 발달 과정 중에 있어서 

이야기를 반복 산출할 때 그 내용을 삭제, 추가 혹은 변경하면서 

지속적으로 비유창성이 나타나서 비유창성의 빈도에는 변화가 없

었다. 그러나 언어 과제의 익숙함, 불안 감소, 낮아진 정보 하중, 

운동 학습 등의 영향으로 구어 속도는 빨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는 임상 현장에서 반복 산출을 이용하여 

평가 및 중재할 때 대상자의 언어 수준 및 과업 등을 고려하고, 

적응 효과로 나타나는 변화를 비유창성 빈도뿐만 아니라 구어 속

도 등의 측면에서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이야기 반복 산출에서 나타난 이야기 표현 특성 

첫째, 경도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 간 이야기 문법 전체 

표현율에 차이가 없었고 이야기 반복 산출 회차에 따라서도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경도 말더듬 아동 및 일반 아동 집단 

모두 이야기 반복 산출 회차에 따라 배경, 계기사건, 내적반응, 시

도, 결과 등의 각 이야기 문법 표현율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먼저 경도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 간 이야기 문법 전체 

표현율에서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 간 이야기 문법 표현율에서 차이가 없다는 Kim(2005), Kim

과 Lee(2012), Nippold 등(1991), Weiss와 Zebrowski(199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지만, Kim(2023)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Kim(2005)의 연구에서는 학령기 말더듬 아동들을 대상으

로 하였으며 이야기 구조에서 중요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이야기 

산출 시 필요한 정보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반면 본 연구와 같이 학령전기 말더듬 아동을 대상으로 

한 Kim(2023)의 연구에서는 말더듬 아동의 이야기 문법 표현율이 

일반 아동보다 낮았는데, 이 연구에서는 말더듬의 심한 정도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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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부터 심도까지 넓은 범위의 말더듬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

구의 대상은 이야기 산출을 거부하지 않는 경도 말더듬 아동으로 

하였으며 이야기를 중단하지 않았고 반복 산출하는 동안 끝까지 

집중하면서 발화할 수 있었다. 이것은 학령전기 경도 말더듬 아동

들의 경우 일반 아동과 같이 이야기의 중요 내용을 잘 이해하며 

이야기 문법에 따라 표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집단 모두 이야기 반복 산출 회차에 따라 이야기 문

법 전체 표현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들은 자

발 산출보다 회상 산출에서 더 길고 더 완전한 이야기 문법의 요

소를 포함하여 이야기를 산출한다(Liles, 1993; Merrit & Liles, 

1989). 본 연구에서는 회상 산출된 이야기를 3회 반복 산출하도록 

하였는데, 이야기 문법의 구성 요소들에서 변화가 없었다. 이것은 

이야기 능력이 발달하는 과정 중에 있는 학령전기 경도의 말더듬 

아동이나 일반 아동의 경우 이야기를 단순히 반복하는 활동을 통

해 이야기의 구성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경도 말더듬 및 일반 아동 집단별로 이야기 반복 산출 회차에 

따라 배경 표현율, 계기사건 표현율, 내적반응 표현율, 시도 표현

율, 결과 표현율 각각을 비교한 결과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이야기를 반복 산출할 때 이야기 문법의 각 구성 요소

들에서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야기 문법의 각 구성 요소들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도 말더듬 아동 집단에서 배경이 

98.15%, 결과가 91.67%로 높게 나타났고 일반 아동 집단에서도 

배경이 92.59%, 결과가 83.33%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아동들

의 이야기 산출 발달 과정에서 배경과 결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

고 점차 계기 사건과 시도를 결과와 연결시키며, 점차 시도하는 

과정을 내적 반응과 함께 표현하는 특성(Kwon et al., 2018)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경도 말더듬 아동의 총 C-unit 수가 일반 아동보다 유의

하게 많았지만, 이야기 반복 산출 회차에 따른 총 C-unit 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경도 말더듬 아동의 총 C-unit 수가 일반 아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령기 경도 말더듬 아동이 이야기를 회상 

산출하였을 때 총 C-unit 수가 일반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Kim과 Lee(201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학령전기 말더듬 아

동은 이야기 발달 과정 중에 있으며 언어 수준이 높은 발화를 할 

때 과다한 언어 수행 요구가 심리적인 부담과 스트레스가 된다

(Kim, 2023). 그래서 말더듬 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짧은 형태의 

문장을 산출하면서 비유창성을 피하려고 한다(Weiss & 

Zebrowski, 1994). 본 연구의 경도 말더듬 아동들도 일반 아동들

보다 짧은 발화로 이야기를 산출하여 발화의 수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 총 C-unit 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경도 말더듬 및 일반 아동 두 집단 모두 이야기 반복 

산출 회차에 따라 총 C-unit 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이것은 경도 말더듬 아동이나 일반 아동 모두 단순하게 이야

기를 반복 산출하는 것을 통해 총 C-unit 수와 같은 구문 능력을 

향상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 

셋째, 경도 말더듬 아동의 C-unit 당 평균 종속절 수가 일

반 아동보다 적었으나, 이야기 반복 산출 회차에 따라 C-unit 

당 평균 종속절 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경도 말더듬 아동의 C-unit 당 평균 종속절 수가 일반 아동보

다 낮은 것은 말더듬 아동이 일반 아동보다 낮은 종속절 사용률을 

보였다는 Kim과 Lee(2012), Kim 등(2009), Kim(2023), Scott 

등(199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말더듬 아동이 자신의 의도

를 세련된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보다 비유창성을 피하기 

위한 회피 방책의 일환으로 발화의 길이를 짧게 한다(Ahn et al., 

2002; Kim et al., 2009; Weiss & Zebrowski, 1994). 그로 인

해 말더듬 아동의 언어능력이 일반 아동과 유사하더라도 비유창성

으로 인해 구문의 복잡성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다(Anderson & 

Conture, 2004). 본 연구의 경도 말더듬 아동도 비유창한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가급적 단순한 문장을 사용하여 구문의 복잡성이 

변화하지 않았고 C-unit 당 종속절의 수가 일반 아동보다 적은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집단 모두 이야기 반복 산출 회차에 따라 C-unit 당 

평균 종속절 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야기 발달 

과정 중에 있는 학령전기 아동이 이야기를 산출할 때 자신의 경험

과 정보, 지식을 통합하고 자신의 어휘와 언어구조로 다른 사람에

게 재구성하여 말한다(Kim, 2020). 이야기를 반복 산출할 때

에도 이야기 내용을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두어 구문의 복잡성

에 변화가 없으며 그로 인해 C-unit 당 평균 종속절 수에 변

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야기를 반복 산출할 때 학령전기 

경도 말더듬 아동의 이야기 문법 표현율은 일반 아동과 차이가 없

지만, 일반 아동보다 총 C-unit 수가 더 많고 C-unit 당 평균 종

속절 수가 더 적게 나타났다. 이것은 경도 말더듬 아동이 일반 아

동과 같이 이야기의 중요 내용을 잘 이해하여 이야기 문법에 따라 

표현할 수는 있지만, 비유창성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회피하려는 

특성이 있어 단순한 문장을 산출하므로 구문 능력에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야기 반복 산출 회차에 따라 학

령전기 경도 말더듬 및 일반 아동 모두 이야기 문법 표현율, 총 

C-unit 수 및 C-unit 당 평균 종속절 수에서 차이가 없었다. 즉 

두 집단 모두 이야기를 반복 산출할 때 이야기의 구성 및 구문 능

력에 변화가 없었다. 이것은 두 집단 모두 이야기 발달 과정에 

있어서 이야기를 반복 산출할 때 이야기 내용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이야기 문법 구성 요소 및 구문 능력

에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는 

임상 현장에서 말더듬 아동에게 반복 산출을 이용하여 평가 및 

중재할 때 담화 수준을 고려하여 자료를 선정하고 이야기 구성 

및 이야기 구문 능력 등을 세분화하여 중재 효과를 파악할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학령전기 경도 말더듬 아동 및 일반 아동의 이야기 

수준에서 반복 산출할 때의 적응 효과는 문장 수준과 달리 비유창

성 빈도가 아닌 구어 속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리고 경도 

말더듬 아동은 이야기를 반복 산출할 때 일반 아동과 같이 이야기 

문법 요소들을 포함하지만, 종속절이 포함되지 않는 단순한 문장을 

사용하였고 구문적 복잡성이 높아지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를 통

해 학령전기 경도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이 이야기를 반복 산출

할 때 나타나는 적응 효과 특성을 이해하여 임상 현장에서 경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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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듬 아동을 평가 및 중재 과정에서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 경도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추후 연구에서 

말더듬의 심한 정도와 연령을 확대한다면 말더듬 특성을 좀 더 폭 

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를 반

복 산출하도록 하였다. 다양한 담화 유형과 구어 과업에서 연

구한다면 언어와 연계된 말더듬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

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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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세 경도 말더듬 아동의 이야기 반복 산출에서 나타나는 
유창성 및 이야기 표현 특성

박정연1, 전희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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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경도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반복 산출할 때 나타나는 

유창성 및 이야기 표현 특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방법: 연구 참여자는 4~6세 아동 18명으로, 경도 말더듬 아동 9명과 일반 아동 9명으로 구성하였다. 

아동들이 이야기 내용을 들은 후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3회 반복 산출하도록 하였으며, 유창성 및 

이야기 표현 특성을 분석하였다. 

결과: 첫째, 말더듬 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총 비유창성 빈도는 높았고 구어 속도는 느렸으나 기타 

비유창성의 빈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야기 반복 산출 회차 간 총 비유창성 및 기타 비유창성 빈도는 

차이가 없었으나 구어 속도는 빨라졌다. 둘째, 이야기 문법 요소의 표현율은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말더듬 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총 C-unit 수는 더 많았고, C-unit 당 평균 종속절 수는 더 적어 

구문 복잡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야기 반복 산출 회차 간 이야기 문법 표현율, 총 C-unit 수 및 

C-unit 당 평균 종속절 수에서 차이가 없었다.  

결론: 학령전기 경도 말더듬 아동 및 일반 아동 모두 이야기를 반복 산출할 때 비유창성 빈도가 아닌 

구어 속도에서 적응 효과가 나타났다. 경도 말더듬 아동이 반복 산출한 이야기는 일반 아동과 같이 

이야기 문법 요소들은 포함하지만 구문적 복잡성은 더 낮았다. 이 결과는 학령전기 말더듬 아동의 담화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반복하기 활동을 실시하고 유창성과 언어 측면에서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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